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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초등교사 소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 양상과 직무요구의 영향

 김   준   미          서   은   애          신   효   정†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사과정                 부교수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의 초등교사의 교사소진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잠재집단의 전이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잠재집단의 분류와 잠재집단의 전이에 대한 직무요구(업무량, 시간압박, 역할모호성 그리고 역할갈

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250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

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첫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사소진은 각각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평균

소진형(moderate burn-out), 정서적 고갈형(emotional exhausted)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코로나

19 이전 교사소진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직무요구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업무량, 역할갈등, 역할모호성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코로나19 이전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집단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여전히 같은 집단에 머물거나 평균소진형(moderate burn-out) 집단

으로 이동하였다. 평균소진형(moderate burn-out) 집단은 코로나19 이후 동일한 집단에 머물거나 정서적 고

갈형(emotional exhausted)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정서적 고갈형(emotional exhausted) 집단은 코로나19 이후 같

은 잠재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전후의 교사소진의 잠재집단간 전이를 예측하는 직

무요구의 공통 하위요인은 업무량과 역할모호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초등교사소진, 직무요구, 잠재프로파일, 잠재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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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이래로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학교의 체제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거리두

기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는 대면에서 비대면 

체제로 바뀌었고, 교육 현장 역시 대면 수업

을 실시할 수 없게 되자 역사상 최초로 단계

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게 되었다(교육부, 

2020. 7. 29). 갑자기 시작된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과 도구를 

사용하는 교육 역량이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

요한 것이 되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갑작스

럽게 변화한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디지털 플랫폼이나 기기를 활

용한 수업의 경험도 없었기에 많은 혼란과 문

제점들을 가지게 되었다(오동주, 황홍섭 2020).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담교과 이외의 여러 

과목을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야 하고 과목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자료 제작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

움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온라인 수업체계에

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수업방식,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에 대한 피드백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주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지

고 이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수정과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등교수업과 원

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진행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온오프

라인 수업전환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받았다. 따라서 초등교사는 코로나19 이전 안

정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대면 수업에 비해 수

업에 대한 준비와 부담이 증가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은 교사들에게 수업체제변화 뿐만 아

니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원

격수업을 도와줄 긴급 돌봄 업무, 학생들을 

위한 탄력적 급식업무, 코로나와 관련된 공문

으로 인한 행정업무, 연수 등 코로나19 이전

보다 더 많은 업무수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과도한 업

무로 인해 피로와 불안을 느꼈던 초등 교사들

에게 더 많은 업무량을 추가하게 되었다. 사

회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대

응과 노력에도 초기 원격 수업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더 많은 교사의 헌신이 촉구되었다. 

실제 교원 10명중 8명(85.4%)은 코로나19 이전 

보다 학생 교육활동에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느꼈고, 최근 1∼2년간 교사의 사기가 ‘더 떨

어졌다’라고 응답한 교원도 78%에 달했다(한

국교육신문, 2021. 5. 11).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교사의 소진이 코로나19 이전

보다 높아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

적 성취감 결여의 증상을 지닌 심리 증후군이

다(Maslsch, Jackson, & Leiter, 1996). 정서적 고

갈은 개인의 감정적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

가 부족하여 피로를 느끼는 상태로, 이를 교

사에게 적용해보면 극심한 직무관련 스트레스

로 인해 학생에 대한 관심, 신뢰, 열정을 잃고, 

상실감과 피로감을 느끼며 이에 감성이 메마

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최가영, 김윤주, 

2000). 비인간화는 직무상 만나는 사람들을 비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교사가 스스로 소모되거나 낙담하게 될 때 동

료 교사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거리를 두며 냉

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강진아, 2010; 이

영만, 2016). 이에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된다. 개인적 성취감 결

여는 자기평가 차원으로 일에 대한 의욕 상실 

및 생산력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자신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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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성취에 대한 무능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

해 부정적 평가를 가지게 된다(김아령, 2015). 

결국 성취감이 감소하면 학생을 지도할 때 자

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됨으로써 교직의 만족감

이 떨어지게 되어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

어질 수 없게 된다. 직업 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은 이미 소진이 많

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허난설, 2016; 김효

정, 하봉운, 2019), 그 중 상당수는 높은 수준

의 정서적 소진을 나타냈다(Ryu 2002; Shim 

1999).

교사의 소진은 교사 개인에게 부정적인 자

아개념을 갖게 되어 교직을 떠나게 되는 등 

교사 자신의 교직 사회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나아가 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하

는 교사의 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도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게 되며

(Schwab, Jackson, ＆ Schuler, 1986), 동료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강진아, 

2010).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교사소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소

진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심

리적 고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Heath, 

Sommerfield, & von Ungern‐Sternberg, 2020), 코

로나로 인한 비일상성 경험과 건강행동이 개

인의 부정정서, 불안, 직무소진, 신체화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김예진, 

남슬기, 정다송, 황희훈, 2022).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는 직장인이 증가했으며

(Hwang, Hur, Shin, 2021), 재난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높은 소진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이, 이지연, 2021). 

실제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 교사들은 온라

인 수업, 등교 수업, 방역 업무 등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어 약 90%가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고(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함미애, 2020),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누적되

면서 심리적 소진으로 연결되고 있다(김희경, 

김영석, 조웅래, 성채은, 2021). 직무부담, 새로

운 업무수행에 대한 압박 등은 직무환경의 

스트레스 요소인데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노력이 장기화되면 결국 개인의 에너지

는 고갈되고 직무소진 상태가 될 수 있다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교육환

경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재난상황으로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의 소진이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

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의 성취

감 감소의 3개 하위요인의 다차원으로 이루어

져 있어서, 개인에게 소진이 각각 다른 수준

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이에 소진의 정도를 하

위요인의 총 점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은 실

제 소진된 개인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김선경, 안도현, 2015). 따라서 소진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먼저 소진의 유형을 구

분하여 소진의 상태를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 소진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연구대상과 분석방법에 따라 그 구분이 다

름을 알 수 있다. farber(1998, 2000)는 중고등

학교 교사의 소진 유형을 임상사례를 통해 지

친형(Worn-Out), 열광형(Frenetic) 또는 고전형

(Classic),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문호영(2012)은 잠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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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소진, 정서

적 소진, 잠재적 소진, 고위험 소진의 4가지 

유형으로, 송수연(2013)은 군집분석을 통해 근

로자의 소진유형을 전체소진, 정서소진, 성취

감감소, 냉소, 미소진집단의 5가지 유형으로, 

Jin 등(2015)은 군집분석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사의 소진유형을 자유방임교사(Laissez-Faire 

Teachers), 잘 적응된 교사(Well-Adjusted 

Teachers), 고통스러운 교사(Distressed Teacher)의 

3가지로, 김다희와 송미경(2015)은 군집분석을 

통해 초심상담자의 소진유형을 참을성이 있는, 

잘 조절하는, 단절된 집단의 3가지로, 김선경

과 안도현(2015)은 군집분석을 통해 초등교사

의 소진유형을 저소진형, 저성취형, 중소진형, 

고소진형, 탈진형의 5개로, 이제호(2017)는 잠

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초등교사의 소진유형

을 적응형, 잠재적 소진형, 소진위험형 3개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소진은 다차원적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구조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중 교사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farber(1998), Jin 등(2015), 이

제호(2017)는 3개, 김선경과 안도현(2015)은 5

개의 소진 유형을 제시했지만, 그 특징은 다

소 차이가 있다. farber(1998)의 열광형(Frenetic) 

또는 고전형(Classic), Jin 등(2014)의 고통스러운 

교사(Distressed Teacher), 김선경과 안도현(2015)

의 탈진형은 높은 정서적 탈진과 비인간화에 

의한 소진이 두드러지지만, 개인적인 성취감 

감소에 따른 소진을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farber(2000)의 지친형(Worn-Out), 이제

호(2017)의 소진위험형은 높은 소진을 보이는 

유형으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를 경험할 뿐

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감 감소도 높지만, Jin 

등(2015)의 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선경

과 안도현(2015), 이제호(2017), Jin 등(2015)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와 개인적 성취감 감소

가 낮은 저소진형, 적응형, 잘 적응된 교사

(Well-Adjusted Teachers)를 각각 제시했다. 한

편, farber(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낮은 도

전형(Under challenged)은 낮은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저하의 특징을 나타

냈다. Jin 등(2015)의 자유방임교사(Laissez-Faire 

Teachers)는 정서고갈과 비인간화가 낮게 인식

되고 개인적인 성취감 감소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나, 다른 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김선경과 안도현(2015)의 고소진형, 

저성취형, 중소진형은 다른 선행연구의 소진 

유형과 다소 다른 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초중등학교 교사가 

공통적으로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에 따른 

소진이 높지만 개인적 성취감 결여가 낮은 소

진의 유형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밖의 유형

은 소진의 하위유형의 경험정도에 따라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초등 

교사소진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특징을 

검증하고자 한다.

교사소진의 유형을 특징짓는 변인으로 학교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aslsch, Jackson과 

Leiter(1997)는 소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들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고 하

며 소진에 있어서 직무환경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학교의 직무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교

사의 비인간화와 정서적 고갈을 야기하고 개

인적 성취감은 감소시켜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조환이, 윤선아, 2017). 코로나19 

이전에도 교사의 직무요구인 업무량, 행정업

무, 시간압박,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은 교사의 

소진을 야기하는 요인이었다(임형섭, 2017; 장



김준미․서은애․신효정 / 코로나19 전후 초등교사 소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 양상과 직무요구의 영향

- 85 -

재완, 2020; 최우성, 2020).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라는 환경 변인이 직무요구에 영향

을 미쳤고, 교사들의 새로운 직무요구가 이전

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교사소

진도 높아졌다(경규희, 2021).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교사소진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직무요구에 주목하였다. 직무요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제반의 직무 특

성이나 측면들로 정의되며(Schaufeli, Bakker, 

2004), 양적요인인 업무량, 시간압박과 질적 

요인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을 포함한다

(Karasek, 1979). 초등교사의 업무과다는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유정이, 2002; 이재일, 

2010).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비대면 수업준

비, 긴급돌봄, 방역업무, 온라인 생활지도, 행

정 업무 등의 업무증가와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요구는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전문적인 수업역량 외에 디지털 활용능력

과 재난대응역량 등 새로운 능력향상 요구, 

새로운 업무에 대한 모호한 역할분담,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 

예측할 수 없는 수업운영방식, 불필요한 행정

업무수행 등은 초등교사에게 역할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직무 요구가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

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적응 능력을 넘어서는 

직무요구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소진을 

유발한다(Schaufeli, Bakker, 2004).

한편, 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비인

간화 또는 성취감 감소 중 한 두 가지 차원에

서만 소진이 유발되기도 하며 직무요구의 환

경요인은 소진 하위요인에 다른 영향력을 미

친다(김선경, 안도현, 2019). 실제 소진을 경험

하는 개인은 소진의 차원과 수준이 각각 다른 

속성들을 포함하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에서 교사들의 소진유

형을 파악해 보는 연구와 소진의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

다(문호영,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교사소진 유형을 구분하고, 

교사소진의 각 유형구분에 영향을 주는 직무

요구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학교 교사들에게 다양한 환

경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

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사소진은 다

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잠재집단을 분류한 후, 잠재전

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통해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각 잠재집단의 전이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잠재전이분석은 한 시점에

서 다른 시점으로 각 잠재집단의 전이확률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

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데 유

용하다(Cleveland, Collins, Lanza, Greenberg & 

Feinberg, 2010). 교사소진의 전이과정을 살펴보

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 어떤 요인이 잠재집단의 전이 변화를 만

드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초등교사 소진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및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초등교사 소진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구의 

하위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초등교사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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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의 전이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초등교사 소진 

잠재집단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구의 

하위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265명을 편의표집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하거나 타당도 문항에 오류가 있는 설문지 15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0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분석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자 200명

(80%), 남자 50명(20%)으로 여교사 비율이 높

았으며, 연령은 30대미만 64명(25.6%), 30대이

상 40대미만 87명(34.8%), 40대이상 50대미만 

78명(31.2%), 50대이상 21명(8.4%)이었으며, 교

직경력은 3년미만 19명(7.6%), 3년이상 6년미

만 45명(18%), 6년이상 15년미만 90명(36.%), 

15년이상 25년미만 66명(26.4%), 25년이상 30

명(12%)으로 6년이상 15년미만의 교사의 참여

율이 높았다. 담임학년은 저학년 119명(47.6%), 

고학년 131명(52.4%)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

었다.

측정도구

교사소진 척도

교사 소진은 Maslach, Jackson, ＆ Leiter(1996)

의 MBI-ES(Maslach Burnout Inventory Educator 

Survey)를 번역하고 타당화한 정송, 노언경

(2020)의 한국형 교사소진 척도(MBI-ES)의 단축

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고갈(4문항), 비인간화(3문항), 개인적 

성취감(3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고갈’은 교사들이 학

교업무에 의해 지침, 기운 상실, 열정 상실 등 

만성적인 피로감을 의미하며 대표적 문항으로

는 ‘나는 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진

다.’ 등이 있다. ‘비인간화’는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 등 비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나는 교직에 종사하면서부

터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냉담해졌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개인적 성취감’은 학교업무

에서 스스로 느끼는 역량과 성취감을 나타내

며 ‘나는 내 일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성

취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송, 

노언경, 2020).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의 교사소진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각 문항

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며 3가지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취감 

문항 3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코로나19 

이전 소진 전체 척도가 .853 이고, 각 하위요

인의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 .840, 비인간화 

.728, 개인적 성취감 .812 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진 전체 신뢰도계수는 .836 이며, 정서적 고

갈 .808, 비인간화 .727, 개인적 성취감 .755 

이다.

직무요구 척도

교사의 직무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임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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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 Karasek(1979)의 연구에서 검증된 양

적요구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척도와 Karasek 

(1979)의 역할모호성, Ivancevich와 Matteson 

(1980)의 역할갈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통합하

고 타당화한 직무요구척도를 교직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경규희(2021)의 교사직무요구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무요구를 양적요

구, 질적요구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양적요구는 업무량(3문항), 시간압박(3

문항), 질적요구는 역할모호성(5문항), 역할갈

등(3문항)의 각각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 업무량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많은 일을 의미하며 대표

적 문항은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진

다.’이다. 시간압박은 업무수행 중 느끼는 시

간적 압박을 나타내며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의 문항을 포함한다. 

역할모호성은 직무와 관련된 행동에서 명확성

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지각의 결여를 말하며 

‘업무상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갈등

은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요구와 상반되는 요

구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일치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나의 판단과 상반된 업무처리를 해

야 할 때가 있다.’의 대표문항이 포함된다(경

규희, 2021).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참여자들이 설문의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로 나누어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코

로나19 이전 직무요구 전체 .839 이고, 하위요

인인 업무량 .688, 시간압박 .815, 역할모호성 

.841, 역할갈등 .825 이다. 코로나19 이후 직

무요구 전체 .864 하위요인인 업무량 .748, 시

간압박 .821, 역할모호성 .837, 역할갈등 .845 

이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과 후의 교사소

진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류 및 특성을 살펴보

고, 집단 간 전이양상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Mplus 8.0을 활용한 3-STEP 접근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3-STEP접근 방식은 공변인을 모형에 투입함

으로써 잠재집단 추정이 달라지는 단점을 보

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Vermunt, 2010), 잠재

프로파일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고

정한 후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할 때 결정요인

의 통계적 유의성을 함께 검증할 수 있다

(Asparouhov & Muthén, 2014).

3-STEP 접근법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진

다. 먼저, 공변인을 투입하지 않는 상태의 무

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각 집단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다. 그 후 여기서 얻어

진 잠재집단의 사후분포를 사용하여 분류의 

오차를 반영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변

수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오차를 고

려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변수와 예측변

수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구소희, 맹세호, 조

영일, 2020).

한편, 잠재프로파일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

하기 위해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

의도, 분류의 질 등을 고려했다.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Information-Based Criteria; IC)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SABIC(Sample Siz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는 낮은 수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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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N(%)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 수업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전환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변화

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병행하기 

 원격수업(줌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자료 만들기

 온라인 수업 관리(학습진행상황, 과제확인하기 등)

 온라인 수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기기 사용 

141(56.4)

학생 생활지도 및

돌봄

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 

 방역활동(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쓰기 지도)

 학생들과의 소통부족

 긴급돌봄교실운영

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

91(36.4)

학부모 안내  학부모 민원 응대 13(5.2)

업무회의  잦은 업무회의(동학년회의, 직원회의 등) 5(2.0)

표 1.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중된 직무요구                                                     (N=250)

타낼수록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Allua, 2007; 

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통계적 유

의도 검증을 위해 LMR LRT(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와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잠

재집단 수가 k인 모형과 k-1인 모형 비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면 k-1모형이 기각되고, k모형이 지지되

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할 수 있다(Tein, 

Coxe, & Cham, 2013). 집단의 분류의 확실성

과 관련된 지수인 Entropy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분류가 더 정확함을 의미한다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코로나19 이전 교사소진 잠재집단이 코로나

19 이후 잠재집단으로 어떻게 전이가 이루어

졌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3단계 접근

방식을 활용한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은 잠재 마

르코브 모형(Latent Markov Modeling)의 하나이

며, 한 시점에 다수의 관찰 변인이 존재하고 

이들을 토대로 잠재집단을 도출한 후, 한 시

점에서 이후 다른 시점으로 전이되는 각 잠재

집단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파악하

는 것이다(Collins, & Lanza, 2010). 전이 확률은 

t-1시점에서 도출된 각 잠재집단이 t시점에서

의 특정한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

한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과 

후의 교사소진의 각 유형을 구분하고, 두 시

점에의 유형간의 전이양상을 확인하였다. 또

한, 각 시점에서 구분된 유형에 미치는 직무

요구의 하위요인의 영향과 유형간 전이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조사된 기술통계와 주요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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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1 2 3 4 5 6 7

교사

소진

1 정서적 고갈 1

2 비인간화 .555** 1

3 개인성취감감소 .361** .380** 1

직무

요구

4 업무량 .402** .140* -.108 1

5 시간압박 .414** .157* .057 .621** 1

6 역할모호성 .347** .281** .126* .104 .239** 1

7 역할갈등 .450** .338** .136* .254** .260** .412** 1

M 2.85 2.44 2.36 3.67 3.52 2.70 2.73

SD .89 .85 .72 .62 .80 .76 .86

왜    도 .254 .383 .352 .013 .041 .188 .126

첨    도 -.067 -.215 .168 .072 -.402 -.153 .118

코로나19 이후

1 2 3 4 5 6 7

교사

소진

1 정서적 고갈 1

2 비인간화 .497** 1

3 개인성취감감소 .332*  .287** 1

직무

요구

4 업무량 .505** .239** .018 1

5 시간압박 .466** .226** .037 .715** 1

6 역할모호성 .332** .254**   .169** .154* .280** 1

7 역할갈등  .445**  .346** .106 .298** .362** .487** 1

M 3.27 2.74 2.60 3.95 3.80 3.07 3.06

SD .77 .98 .74 .73 .86 .88 .72

왜    도 .019 -.274 .021 -.405 -.412 -.132 -.031

첨    도 -.746 -.461 .043 -.229 -.377 -.490 -.588

*p<.05 **p<.01 ***p<.001

표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N=250)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표 1은 코로나19 상

황에서 교사들이 지각한 가중된 직무요구를 

기술하였고, 표 2에서는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였다.

표 1의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중된 

직무요구의 경험과 관련된 항목을 선택하거나 

기타내용으로 서술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

로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환경을 맞이하게 되

었고, 수업방식의 전환과 달라진 업무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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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측면(56.4%)에서 어려움

은 코로나19 확산의 정도에 따라 변경해야 하

는 교육과정운영,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병

행하기, 온라인 수업자료 만들기, 온라인 수업

관리, 온라인 수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기기 사용 등이 있다. 학생생활지도 및 돌

봄에 관한 내용(36.4%)도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형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즉, 교

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쓰기 지도 등의 방역수칙 준수에 보다 

집중해야 했고, 학생들과의 소통부족, 긴급돌

봄교실 운영 등을 고민해야 했다. 이밖에 학

부모 민원 응대를 위한 안내(5.2%), 잦은 업무

회의(2.0%) 등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중된 직

무요구로 나타났다.

표 2의 주요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변인 분포의 정

규성(Normality) 가정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왜도

의 절대값이 2 이하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6). 

교사소진과 직무요구의 하위요인들 간의 구체

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정서적 고갈과 업무량, 시간압박, 역할모호성, 

역할갈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347∼ .450, p<.01). 정서적 고갈과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은 역할갈등(r= .450, p<.01)

이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정서적 고갈과 업

무량, 시간압박, 역할모호성, 역할갈등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r= .332∼ .505, 

p<.01), 정서적 고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낸 것은 업무량(r= .505, p<.01)이었다. 코로나

19 이전 비인간화와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간

의 관계는 각각 r= .281, r= .338 (p<.01), 업

무량, 시간압박과의 관계는 각각 r= .140, r= 

.157 (p<.05)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로

나19 이후 비인간화와 업무량, 시간압박,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과의 관계도 정적 상관관계

를 냈다(r= .226∼ .346, p<.01).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 비인간화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역

할갈등이었다. 코로나19 이전 개인적 성취감 

감소와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은 각각 r= .126, 

r= .136 (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코

로나19 이후에는 역할모호성(r= .169, p<.01)과

의 상관관계만 나타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사소진에 대

한 응답패턴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고, 모

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AIC, BIC, SSABIC는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

(Information-Based Criteria: IC)로 낮은 수치를 나

타낼수록 가장 적합한 모형이며(Allua, 2007; 

Pastor, et al, 2007), Entropy 값은 집단 분류의 

확실성과 관련된 지수로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분류가 더 정확함을 의미한다. LMR 

LRT와 BLRT의 유의수준이 .05에서 유의할 때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할 수 있다(Tein, 

Coxe, & Charm, 2013).

코로나19 이전의 교사소진의 잠재집단의 수

를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 기준인 정보지수인 

AIC, BIC, SSABIC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잠재집

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SSABIC 수치가 감

소하였으나, 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감소하였으며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 다시 증가하였다. Entropy는 잠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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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적합도 집단

AIC BIC SSABIC Entropy
LMRLRT BLRT

N(%)
p-value p-value

코로나

19

이전

2 1740.55 1775.76 1744.06 0.75 0.0001 0.0000
186(74.4%)

64(25.6%)

3 1714.22 1763.52 1719.14 0.71 0.0173 0.0145

43(17.2%)

163(65.2%)

44(17.6%)

4 1704.86 1768.25 1711.18 0.74 0.1405 0.1299

41(16.4%)

11( 4.4%)

160(64.0%)

38(15.2%)

코로나

19

이후

2 1916.23 1951.64 1919.94 0.67 0.0000 0.0000
162(64.8%)

88(35.2%)

3 1897.86 1947.16 1902.78 0.74 0.0147 0.0172

19( 7.6%)

152(60.8%)

79(31.6%)

4 1887.10 1950.49 1893.43 0.76 0.4328 0.4460

170(68.0%)

29(11.6%)

13( 5.2%)

38(15.2%)

표 3.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모형적합도 비교

단의 수가 2개일 때 가장 높았다. LMRLRT와 

BLRT는 잠재집단수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 

유의했으며, 4개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러한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

로나19 이전의 교사소진의 잠재집단은 3집단 

구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사소진의 잠재집단의 수

의 결정을 위해 AIC, BIC, SSABIC를 비교해 보

았을 때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SSABIC 수치가 감소하였고, BIC 수치는 2개에

서 3개로 증가할 때 감소하였으며 3개에서 4

개로 증가할 때 다시 증가하였다. Entropy는 

잠재 계층의 수가 4개일 때 가장 높았다. 하

지만 LMRLRT와 BLRT는 잠재집단수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 유의했으며, 4개일 때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의 교사소진의 잠

재집단은 3집단 구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

하기 위해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잠재집단별 교사소진의 각 하위요인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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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명) 비율(%)

교사소진 하위요인의 평균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성취감 

감소

코로나

19

이전

1 43 17.2 1.86 1.58 1.85

2 163 65.2 2.82 2.37 2.36

3 44 17.6 4.01 3.63 2.93

계 250 100 2.90 2.53 2.38

코로나

19

이후

1 19 7.6 1.69 1.49 1.90

2 152 60.8 2.83 2.52 2.53

3 79 31.6 4.28 3.56 2.94

계 250 100 2.93 2.52 2.46

표 4.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교사소진의 평균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교사소진의 평균 점수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의 교사

소진의 3개 하위요인의 평균은 각각 정서적 

소진 2.90, 비인간화 2.53, 개인적 성취감 감소 

2.38로 나타났다. 집단 1은 전체의 17.2%(43명)

로 교사소진의 모든 하위요인이 낮아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전체의 65.2%(163명)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했으며 교사소진의 하위요인의 점수

가 평균에 가까운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소진

형(moderate burn-out)’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

단 3은 전체의 17.6%(44명)으로 정서적 고갈 

점수가 다른 하위요인보다 높아 ‘정서적 고갈

형(emotional exhausted)’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의 교사소진의 하위요인 3개의 

평균은 각각 정서적 소진 2.93, 비인간화 2.52,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2.46으로 나타났다. 집

단 1은 전체의 7.6%(19명)으로 교사소진의 모

든 하위요인의 점수가 낮아 ‘낮은 도전형

(under challenged)’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집단 

2는 전체의 60.8%(15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사소진의 하위요인 점수가 가장 

평균에 가까운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의 31.6%(79명)으로 정서적 고갈이 다

른 하위요인의 점수보다 높아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코

로나19 이전과 이후의 3집단을 각각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분류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경력, 

담임학년별 인원과 비율을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령별 잠재집단에 속한 비율을 살펴보

면 코로나19 전후 모두 평균소진형 집단의 비

율이 높았으며, 그 중 30대이상 40대미만의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23.6%, 코로나19 이후 

22.4%로 나타났다. 낮은 도전형 집단은 코로

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40대이상 50대미만(이

전 5.6%, 이후3.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며, 정서적 고갈형 집단에서는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 모두 30대이상 40대미만(이전6.4%, 이

후12.4%)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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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19 이전 잠재집단프로파일 그림 2. 코로나19 이후 잠재집단 프로파일

구분

코로나19 이전, N(%)

계

코로나19 이후, N(%)

계

낮은 

도전형

(under 

challenged)

평균

소진형

(moderate 

burn-out)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낮은 

도전형

(under 

challenged)

평균

소진형

(moderate 

burn-out)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연령

30대미만 10(4.0) 41(16.4) 13(5.2) 64(25.6) 7(2.8) 34(13.6) 23(9.2) 64(25.6)

30대이상 40대미만 12(4.8) 59(23.6) 16(6.4) 87(34.8) - 56(22.4) 31(12.4) 87(34.8)

40대이상 50대미만 14(5.6) 52(20.8) 12(4.8) 78(31.2) 8(3.2) 48(19.2) 22(8.8) 78(31.2)

50대이상 7(2.8) 11(4.4) 3(1.2) 21(8.4) 4(1.6) 14(5.6) 3(1.2) 21(8.4)

경력

3년미만 3(1.2) 13(5.2) 3(1.2) 19(7.6) 2(0.8) 11(4.4) 6(2.4) 19(7.6)

3년이상 6년미만 7(2.8) 30(12.0) 8(3.2) 45(18.0) 4(1.6) 26(10.4) 15(6.0) 45(18.0)

6년이상 15년미만 11(4.4) 61(24.4) 18(7.2) 90(36.0) 1(0.4) 58(23.2) 31(12.4) 90(36.0)

15년이상 25년미만 14(5.6) 42(16.8) 10(4.0) 66(26.4) 8(3.2) 37(14.8) 21(8.4) 66(26.4)

25년이상 8(3.2) 17(6.8) 5(2.0) 30(12.0) 4(1.6) 20(8.0) 6(2.4) 30(12.0)

담임

학년

저학년 25(10.0) 72(28.8) 22(8.8) 119(47.6) 11(4.4) 73(29.2) 35(14.0) 119(47.6)

고학년 18(7.2) 91(36.4) 22(8.8) 131(52.4) 8(3.2) 79(31.6) 44(17.6) 131(52.4)

표 5.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N=250)

경력별 비율을 살펴보면 나이와 마찬가지로 

평균소진형 집단에 많은 인원이 포함되었으며, 

6년이상 15년 미만의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24.4%, 코로나19 이후 23.2%로 나타났다. 정서

적 고갈형도 코로나19 전후 모두 6년이상 15

년미만(이전 7.2%, 이후 12.4%)의 비율이 높았

다. 담임학년별로 잠재집단에 속한 비율을 살

펴보면 낮은 도전형 집단에는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 모두 저학년(이전10%, 이후4.4%)이 포

함될 확률이 높았으며, 평균소진형 집단은 전

후로 고학년(이전 36.4%, 이후 31.6%)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정서적 고갈형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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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Exp(B) OR S.E

코로나 19

이전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절편 -2.602 2.086

업무량 -0.637 0.529 0.521

시간압박 0.385 1.470 0.387

역할모호성 0.547 1.728 0.395

역할갈등 1.421** 4.141 0.502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절편 -14.333 3.577

업무량 0.914 2.497 0.802

시간압박 0.711 2.036 0.485

역할모호성 1.313** 3.717 0.512

역할갈등 1.750** 5.755 0.568

코로나 19

이후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절편 -7.624 3.324

업무량 1.748* 5.749 0.857

시간압박 -0.877 2.406 0.810

역할모호성 0.942 2.565 0.531

역할갈등 1.655* 5.233 0.831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절편 -21.048 4.372

업무량 2.788** 16.248 0.985

시간압박 0.067 1.069 0.947

역할모호성 1.709** 5.523 0.637

역할갈등 2.332** 10.299 0.852

*p<.05 **p<.01 ***p<.001,  참조집단: 코로나19 이후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표 6. 교사소진 유형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학년, 고학년 모두 

같은 비율(8.8%)을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이후

에는 고학년(17.6%)이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교사소진 유형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도출된 교사

소진 집단의 분류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의 직무요구의 하위요인인 업무량, 시

간압박,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3-STEP을 활용한 예측변수의 영

향력을 추정하고, 낮은 도전형 집단을 참조집

단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 결과를 살펴보면, 낮은 도전

형 집단에 비해 역할갈등이 높아(Exp(B)=1.421, 

p<.01) 평균소진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량, 시간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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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잠재집단(%)

낮은 도전형

(under 

challenged)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계

코로나19 이전

잠재집단

낮은 도전형

(under challenged) 
47.5 52.5 - 100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_ 77.1 22.9 100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 - 100 100

표 7. 교사소진 잠재집단의 전이양상

역할모호성은 평균소진형 집단 소속확률에 유

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도전형 집단과 정서적 고갈형 집단

을 비교한 결과, 낮은 도전형 집단에 비해 

역할모호성(Exp(B)=1.313, p<.01)과 역할갈등

(Exp(B)=1.750, p<.01)이 높아 정서적 고갈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높은 초등교사

일수록 정서적 고갈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업무량, 시간압

박은 낮은 도전형과 정서적 고갈형 잠재집단

을 구별하는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소진집단 분류에 대한 직

무요구의 네 가지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

펴보면, 낮은 도전형 집단에 비해 업무량

(Exp(B)=1.748, p<.05)과 역할갈등이 높아

(Exp(B)=1.655, p<.05) 평균소진형(moderate 

burn-out)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업무량과 역할갈등이 높은 교사일

수록 평균소진형 집단 속할 확률이 높음을 나

타낸다. 그러나 시간압박, 역할모호성은 평균

소진형 잠재집단 소속 확률에 유의한 효과

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도전

형 집단과 정서적 고갈형 집단을 비교한 결

과, 업무량(Exp(B)=2.788, p<.01), 역할모호성

(Exp(B)=1.709, p<.01)과 역할갈등(Exp(B)=2.332, 

p<.01)이 낮은 도전형 집단에 비해 높아 정서

적 고갈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즉, 업무량, 역할모호성과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낮은 도전형 집단보다 정서

적 고갈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간압박은 낮은 도전형

과 정서적 고갈형 잠재집단을 구별하는 유의

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소진 잠재집단의 전이양상

초등교사 교사소진에 따른 이질적인 잠재집

단을 코로나19 전과 후 시점에서 각각 3집단 

모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에 코로나19 전

과 후를 기준으로 잠재집단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모델을 결합한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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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평균소진형(moderate burn-out) 정서적 고갈형(emotional exhausted)

코로나19 이전 영향요인 B S.E Exp(B) B S.E Exp(B)

낮은 도전형

(under challenged)

업무량 1.794** 0.686 6.013

시간압박 -0.826 0.573 0.438

역할모호성 1.338** 0.510 3.811

역할갈등 0.722 0.440 2.059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업무량 0.929 0.544 2.532 1.483* 0.688 4.406

시간압박 -0.433 0.458 0.649 0.369 0.607 1.446

역할모호성 0.851 0.423 2.342 1.691** 0.493 5.425

역할갈등 0.785 0.364 2.192 1.369** 0.424 3.931

정서적 고갈형

(emotional

exhausted)

업무량 2.027** 0.645 7.591

시간압박 -0.281 0.535 0.755

역할모호성 1.270** 0.467 3.561

역할갈등 1.005** 0.402 2.732

*p<.05 **p<.01 ***p<.001,  참조집단: 코로나19 이후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표 8. 코로나19 이전에서 코로나19 이후로 교사소진 잠재집단의 전이 영향요인

나19 이전의 교사소진 잠재집단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재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낮은 도전형 집단에 속한 교

사들이 여전히 낮은 도전형 집단에 머무를 가

능성은 47.5%이었으며, 평균소진형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은 52.5%였다. 평균소진 잠재집단

에 속한 교사들이 동일한 집단에 머물 확률이 

77.1%, 정서적 고갈형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

이 22.9%였다. 즉, 평균소진형 집단의 교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중간정도의 소진을 

느끼고 있으나, 22.9%의 교사들은 코로나 이

후에 소진이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높

은 정서적 고갈을 보인 잠재집단인 정서적 고

갈형은 100%가 같은 잠재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고갈형 

집단의 교사는 지속적으로 높은 정서적 소진

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소진 잠재집단 전이 영향요인

코로나19 전후의 교사소진 프로파일 유형간 

잠재전이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실시한 3단계 접근 방식을 활용한 잠

재전이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우선 참조집

단은 코로나19 이후 낮은 도전형 집단으로 설

정하고, 예측변인으로 직무요구의 하위요인인 

업무량, 시간압박,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4개

를 투입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잠재집단이 코

로나19 이후의 잠재집단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달라지는지는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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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에서 낮은 도전형 교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평균소진형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업무량(B=1.794, p<.01)과 역할

모호성(B=1.338, p<.01)의 예측효과가 유의미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량과 역할모

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낮은 도전형 

교사들이 평균소진형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소진형 교사들은 코

로나19 이후에 정서적 고갈형 집단으로 이동

할 가능성에 대해 업무량(B=1.483, p<.05), 역

할모호성(B=1.691, p<.01), 역할갈등(B=1.369, 

p<.01)의 예측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코로나19 이후에 업무량,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형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 정서적 고갈형 집단은 여전

히 같은 집단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도 역시 업무량(B=2.027, 

p<.01), 역할모호성(B=1.270, p<.01)과 역할갈

등(B=1.005, p<.01)이 나타났다. 즉, 업무량, 역

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

전 정서적 고갈형집단은 여전히 정서적 고갈

형 집단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이전 집단이 코

로나19 이후 소진이 높은 집단으로 이동할 가

능성을 예측하는 공통요인은 업무량과 역할모

호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평

균소진형 집단이 코로나19 이후 같은 집단에 

머물 가능성에 대해 예측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코

로나19 이전과 이후 시기의 교사소진의 잠재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 잠재집단의 전이비율과 잠재집단 간의 전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초등교

사 25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잠재프로파일분

석, 잠재전이분석을 실시, 분석하였다. 연구에

서 확인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교사소진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적합도 지수, 분류의 확실성 및 해석가

능성을 고려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사소진의 집단이 각각 3개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개의 집단은 소진의 유형에 따

라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평균소진형

(moderate burn-out), 정서적 고갈형(emotional 

exhausted)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각 집단의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낮은 도전형(under challenged) 집단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

으로 지치고 무력하지도 않고, 사람들로 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냉소의 경향도 없으며, 

업무에서 성취감 감소를 느끼지 못하는 교

사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 김선경과 안도현

(2015)의 저소진형, 이제호(2017)의 적응형, 

Jin 등(2015)의 잘 적응된 교사(Well-Adjusted 

Teachers) 그리고 farber(1998)가 제시한 낮은 도

전형(Under challenged)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

서는 낮은 도전형 집단은 직무환경에 잘 적응

된 유형이기 보다 더 이상 일에 도전하지 않

고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교사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과중된 직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98 -

무요구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의 약 90%이

상이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

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

과된 직무요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도전형 집단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직무요구에 대해 다

른 집단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낮은 도전형 코로나19 이전 M=2.83, 

SD= .48, 코로나19 이후 M=2.68, SD= .44, 평

균소진형 이전 M=3.14 SD= .47, 이후 M=3.34 

SD= .57, 정서적 고갈형 이전 M=3.55, SD= 

.54, M=3.92 SD= .50). 따라서 낮은 도전형 집

단은 직무활동참여에 덜 도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진의 점수도 낮게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이 업무에 직면하

지 않는 이유는 업무의 양 보다 업무의 동일

성, 자극의 부족에 대해 불만을 느끼며 충분

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작업조건 때문이

다(farber, 1998). 따라서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피상적이며, 더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다고 느끼는 유형

이라 할 수 있다.

평균소진형(moderate burn-out) 집단의 경우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가 

평균 점수에 가까웠다. 이 집단은 문호영

(2012), 이제호(2017)의 잠재적 소진유형, 김선

경과 안도현(2015)의 중소진형과 유사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평균 점수에 가까운 정서적 

소모와 비인간화가 중간 정도의 소진을 일으

키고, 교사로서 성취감을 다소 경험하여 교직

에 잘 적응하는 집단이기도 하나 잠재적으로 

소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소진

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소진은 정서적 고갈

을 거쳐 비인간화와 성취감 감소의 순으로 진

행되는데, 그 과정은 과중한 업무, 반복적인 

일상,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소진

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비인간화와 성취

감 감소로 이어진다(Leiter, 1993). 따라서 평균

소진형 집단의 경우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

를 중간 수준에서 겪고 있으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직무스트레스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정서

적 고갈과 함께 보다 높은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서적 고갈형(emotional exhausted) 집단은 정

서적 고갈과 비인간화가 높아 소진의 정도도 

높지만,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집단에 속한 교사는 정서적으로 

지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며, 학교에서 만

나는 학생, 학부모, 동료 등과 정서적·인지적 

거리를 두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취

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집

단의 특성은 farber(2000)의 열광형(Frenetic) 또

는 고전형(Classic), 문호영(2012)의 정서적 소진

형, Jin 등(2015)의 고통형(Distressed), 김선경과 

안도현(2015)의 탈진형과 유사하다. 이 집단의 

교사들은 자신의 만족이나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하며,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쏟는다. 하지만, 성취

를 지향하던 열정적인 에너지는 오래가지 못

하고 탈진될 수 있다(farber, 1998; 김선경, 안

도현, 2015). 즉, 정서적 고갈형은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성취를 지향하는 교

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며, 정서적으로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업무에 대한 성취

를 지속한다. 실제 개인적인 성취감을 지각하

고 있지만,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

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탈진되어 있거나 지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교사소진 수준에 따른 낮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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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평균소진형, 정서적 고갈형 3집단은 코로

나19 이후에 집단비율과 하위요인 평균이 이

전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잠재집단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교사소진 잠

재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직무요

구의 공통하위요인은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이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의 두 가지 요

인에 업무량이 추가되었다.

직무요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

하는 직무특성으로 직무요구 수준이 높아질수

록 높은 수준의 교사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조환이, 윤선아, 2017). 직무요구 하위요인 중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직무만족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며(안귀련, 추나영, 조송현, 2010; 

박문상, 박계홍, 2012) 이 중 역할갈등은 정서

적 고갈과 비인간화에 영향을 주고, 역할모호

성은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 뿐만 아니라 개

인성취감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보수, 2012). 역할갈등은 조직내 역할

담당자가 다른 역할파트너들로부터 상반된 기

대를 받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심적으로 어

려워하는 상황을 나타내며(Rue & Byars, 1992), 

평균소진형과 정서적 고갈형 집단의 공통 소

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전과

목 교과지도와 더불어 교과목이 요구하는 기

초학습 기능을 익히도록 해야 하고, 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 생활지도 이외에 직무과

정에서 다양한 능력을 요구 받으며 그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등의 기대도 높다. 또한, 학교

조직의 운영방침이나 요구에 유능하게 대응해

야 하며, 학부모의 구체적인 요구도 잘 설득

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시대적 요구와 

함께 관련 기관들로부터의 요구 수용을 위한 

행사, 각종 연수 등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러

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가 다

를 때 교사들은 역할갈등으로 인한 소진을 경

험할 수 있다. 역할모호성은 역할갈등과 함께 

정서적 고갈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요

인으로,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 불명료할 때, 행동조건이 미비하여 명료

성이 결여된 상태를 나타낸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역할모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평가의 불명확함, 업무 목표와 업무

에 대한 책임 범위의 불확실성, 성과에 대한 

타인 기대치의 불명확성 등이 있다(김판영, 송

성인, 2008).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매년 담당

학년과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인 흐름과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마다 업무수행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함과 성취에 대한 불확실

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포함하는 역할모호성

은 직무에서 성취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정

서적 고갈형 집단에게 높은 소진을 가져오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한편, 업무량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의 잠재

집단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하위요인이다. 초

등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소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유정이, 2002), 교사의 업무량이 많

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많이 일어났으며 업무 

부담 중 특히 수업지도, 생활지도,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12).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업무량이 많을수록 정서

적 소진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

서적 소진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문호영, 2012)는 업무량에 의해 평균

소진형과 정서적 고갈형의 분류가능성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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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한다. 이와 같이 교사소진에 영향을 주는 

업무부담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코로나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가 파생되어 이에 

따른 교사소진이 이어졌을 것이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현장의 

빠른 대처와 변화를 요구하였고, 교사들은 수

시로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지침에 따라 교육

과정 변경,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도구 

활용을 위한 역량 기르기, 방역업무, 긴급돌봄

교실 운영,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

용 수업 동시 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대면수업의 형태 전환 등과 같은 새로운 직무

요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교사의 

생활과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고 응답

한 교사는 전체의 69.0%로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하지만, 초등학교의 직무환경 중 업무량의 증

가는 개인적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도 한다. 초등교사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늘

어나고, 적절한 업무지원체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꼈을지라도 그 업무를 성

공적으로 마쳤을 때 교사는 개인 성취감을 느

낀다(김성은, 2013)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로

나19 상황에서 업무부담의 강도는 정서적 고

갈과 비인간화의 차원에서 소진을 유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서적 고갈형 집단에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코로나19 전과 후를 기준으로 잠재집

단의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의 낮은 도전형 집단이 평균소진형 집단

으로 이동할 확률은 52.5%이고, 평균소진형 

집단이 정서적 고갈형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

이 22.9%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의 

소진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높은 탈진의 경향을 보인 정서적 고갈형 

집단은 100%가 코로나19 이후 같은 집단에 

속했으며, 이 집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서적 

소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코로나19 전후의 교사소진 집단간 잠

재전이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 

역할갈등, 역할모호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

무량과 역할모호성은 코로나19 이전 세 집단

이 코로나19 이후 소진이 높은 집단으로 이동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이 기존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기존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겪는 역할

모호성으로 소진감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결

과(고선강, 박정윤, 진미정,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업무처리,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경

험의 수용,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역량 탐색 

등은 교육의 주체가 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서 필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 교사

들에게 전달된 교육정책과 업무들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해야만 했고, 

교육정책의 이상과 학교 현장의 상황이 유기

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을 일으

켜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에서 

학사운영 측면에서 원격수업 실태를 왜곡하여 

교사집단을 비난하는 여론, 충분한 준비 기간

을 고려하지 않은 긴급돌봄정책, 배움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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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양승희, 2021). 이러

한 재난상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진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역할모호성을 줄일 수 있

는 조직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와 같은 급격

한 변화를 가져오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들

은 높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고갈형 집단은 일을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성취감을 경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갈을 동반한 소진을 겪는 특징이 있다. 즉, 

정서적으로 심각한 탈진을 경험하면서도 일에 

대한 동기가 강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을 추구

하면서 자신의 소진의 지점까지 더 열심히 일

을 한다(farber, 2000). 하지만, 재난상황이 장기

화 될수록 교사들은 소진으로 인한 불안과 스

트레스 등 정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 피로감 

및 의욕상실과 더불어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사 효능감과 열의가 저하되는 것을 

느끼며(김은주, 2017) 성취감의 상실로 이어지

는 높은 소진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

라서 이러한 교사집단의 소진 특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진을 관리하고 자신

을 돌보는 것에 관한 개입과 정서적 지원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교사소진집단은 코로

나19 이후 높은 소진 집단으로 전이를 일으켰

고, 이와 같이 소진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공통 변인은 업무량, 역할모호성으

로 나타났다.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가 생겼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부족함 속에서 

교사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또한 교육환

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교사로서의 역

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게 만들었다. 코로

나19와 교사의 학교생활 경험연구(임선일 등 

2021)에서 87% 교사가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

다고 응답하였으며, 77%의 교사가 코로나19 

이후 역할이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재난 

상황 이전의 교사의 역할과 재난상황에서 교

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된 역할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

의 역할에 대한 혼란과 고민을 줄이고 정체성

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소진은 개인

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환경적 문제로 교육현

장의 다양한 직무환경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Friedman, 1995). 따라서, 교사소진에 대한 접

근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 보다는 학교 조

직 및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에 대한 면

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이 높은 학교 조직

은 업무에 대한 명확성과 교사들의 관여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소진의 원인이 된다(Crane, 

& Iwanicki, 1986).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빠른 

대처와 적응을 위한 교육정책은 현장의 다양

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교사들과의 소통

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

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모호했으며,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며 교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

란을 겪으며(임선일 등, 2021), 다양하고 반복

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며 자신

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

저, 교육정책 수립에 학교현장의 상황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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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의사소통창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친 정책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구성원

들이 교육공동체로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인식

하고 협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

들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주어진 업무와 역할 

조정을 위한 학교 내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러한 협의체는 교사들이 어떠한 일을 어느 수

준에서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노력으로 교사들에게 심리적

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업무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교사 돌봄도 필

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기 초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주제를 교사돌봄으로 하고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그룹은 서로에게 현실적인 피드백과 지지

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필요시 학교 밖 지역공동체와 연

결하여 실제적인 상담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재난상황에서 

초등교사의 소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

을 꾀하고, 소진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조직적인 차원에서 대처전략과 상담프로그램

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를 일반화함에 있어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재난상황이 심각하

다고 판단된 수도권이라는 제한된 지역의 초

등교사로 한정한 점이다. 재난상황이 장기화

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교사들이 소진으

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

도권이외의 지역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등교사

들의 소진의 유형과 전이에 대한 연구의 확장

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소진의 유형 분류에 

교사소진 하위요인만 사용한 점과 교사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의 직무환경에 초

점을 두고 직무요구만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영향요

인 이외의 개인적인 변인, 환경적인 변인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교사소진 유형 분류, 

교사소진의 유형을 구분하는 특징과 영향 요

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의 인식을 한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소진집단의 전이분석을 함으로써 종단자료를 

활용한 전이분석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 종단연구자료를 활용한 교사소

진의 전이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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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latent groups in burnout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amine 

the transition patterns of latent groups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determine how job demands, 

namely workload, time pressure, role ambiguity, and role conflict, affected the classification and transition of 

latent group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from 250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ere were four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was that teacher burnout was classified as either the under-challenged type, the moderate burn-out type, or 

the emotional exhausted type. The second result was that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affected latent 

group classification before COVID-19 while workload,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affected it after 

COVID-19. The third result was that those in the under-challenged type group before COVID-19 stayed in 

the same group or moved to the moderate burn-out type group after COVID-19. Those in the moderate 

burn-out type group before COVID-19 stayed in the same group or moved to the emotional exhausted 

group after COVID-19. Those in the emotional exhausted group remained in the same latent group after 

COVID-19. The fourth result was that workload and role ambiguity predicted the transition between latent 

groups before and after COVID-19.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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